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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fsi.seoul.go.kr/

서울시, 시민의 밥상을 안전하게, '방사능 검사' 직접 신청하세요!

- 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 의심 식품에 대해 온라인‧팩스‧우편으로 검사 신청 가능

- 시, 접수후타당성있는식품검사, 신청자에게검사결과알리고서울시누리집에공개

□ 서울시는 방사능 오염 식품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후 서울시에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https://fsi.seoul.go.kr/), 팩스, 우편, 방

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 검사 절차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https://fsi.seoul.go.kr/


  ○ 다만,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

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를 할 수 없다.

□ 시는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 수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납품 급식

식재료, 유통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연간 1,500여건 실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방사능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 2011년 이후로 국내외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총 12,449건 검사를 실

시하였고,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 아울러 올해 처음 모집한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와 함께 전통시장,

소규모 식품판매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를

이용한 ‘간이측정검사’를 실시해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

이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